
대만, 한국산 P P·PE 반덤핑 제소
중국 이은 최대 수출국으로 수입 시장점유율 1 5 ~ 2 5 %…수출타격 예상

최근 대만 정부는 한국산 PE 및 P P를 반덤핑 제소, 향후 합성수지 수출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

로 예상되고 있다.

대만은 반덤핑 제소에서 P P는 한국 및 일본, PE는 한국을 대상으로 했고, 이외 대만주재 한국 및

일본상사를 포함시켰다.한국기업 중 피제소 대상은 P P가 대한유화·유공 등 7개 기업으로 대림산업

은 제외됐으며 일본은 스미토모 외 9개 기업이 제소됐다. PE는 한양화학·유공·삼성·현대 등 4개

기업이다. 특히 유공·삼성·현대는 P P도 포함돼 있어 가장 타격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현재 기초자료에 의한 예상 덤핑마진율은 PP 8~38%, PE 23.68~40.54%로 일본 1 4 3 ~ 1 7 1 %보다 낮

으나 대만이 중국 다음의 최대 수출국임을 감안하면 향후 수출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

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만은 9 2년8월 단교 이후, 한국산 수입품에 관세인상, 반덤핑 제소 등을 꾸준히

검토해 왔으며 9 2년 8월2 4일 대만 TPP(Taiwan Polypropylene)가 한국산 P P에 대한 반덤핑심사를

전국공업총회에 정식으로 요청하기에 이르렀다.

T P P는 심사요청을 일시적으로 철회했으나 USI Far East가 한국산 PE 덤핑제소를 위한 자료조사

및 수집을 발표, PE 및 P P에 대한 반덤핑제소를 대만 재정부 산하 관정사에 정식으로 심사 요청하

였으며, 재정부는 9 3년3월 U S I의 반덤핑제소를 적합한 것으로 판정, 관세 세율위원회에 정식 조사토

록 하였다.

5월에는 TPP 및 U S I의 반덤핑제소안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한국 피제소기업들이 7월3 0일까지 관련

자료를 제출, 정식 조사에 들어갔다.

그러나 대만은 수요에 비해 생산이 크게 부족한 상태로 당분간은 수입에 의존해야 하며, 또 현재까

대만 P E·P P수입현황 (단위 : 톤, % )

구 분

P P L D P E / H D P E

1 9 9 1 1 9 9 2 1993 1/4 1 9 9 1 1 9 9 2 1993 1/4

수 량 구성비 수 량 구성비 수 량 구성비 수 량 구성비 수 량 구성비 수 량 구성비

한 국

일 본

미 국

기 타

합 계

1 2 , 6 0 0 9 . 4 4 0 , 9 0 5 2 4 . 1 1 4 , 2 5 4 2 5 . 7 2 8 , 6 0 0 1 0 . 1 4 3 , 4 3 0 1 5 . 0 1 9 , 4 6 7 2 0 . 0

3 3 , 5 0 0 2 5 . 1 4 4 , 7 5 0 2 6 . 4 1 4 , 8 1 1 2 6 . 7 4 8 , 1 0 0 1 7 . 1 6 0 , 2 1 0 2 0 . 7 1 9 , 7 7 3 2 0 . 3

5 1 , 5 0 0 3 8 . 6 3 2 , 6 7 0 1 9 . 3 8 , 8 9 3 1 6 . 0 1 1 9 , 0 0 0 4 2 . 1 7 2 , 2 4 0 2 4 . 9 1 9 , 1 1 2 1 9 . 7

3 5 , 8 0 0 2 6 . 9 5 1 , 1 7 5 3 0 . 2 1 7 , 4 9 0 3 1 . 6 8 6 , 6 9 0 3 0 . 7 1 1 4 , 4 1 0 3 9 . 4 3 8 , 8 3 5 4 0 . 0

1 3 3 , 4 0 0 1 0 01 6 9 , 5 0 0 1 0 0 5 5 , 4 4 8 1 0 0 2 8 2 , 3 9 0 1 0 0 2 9 0 , 2 9 0 1 0 0 9 7 , 1 8 7 1 0 0

반덤핑제소현황

구 분 P P H D P E / L D P E

제 소 기 업

조 사 기 간

제 출 기 한

제 소 기 업

예상 Du m p i n g율

TAIWAN POLYPROPYLENE

1 9 9 3 . 1 . 1 ~ 6 . 1

1993.7.15(7.30 연기)

·삼성, 현대 ,유공 ,대한유화, 동

양나일론, 호남정유, 호남석유화학

· 일본 SUMITOMO CHEMICAL

외

9개 기업

· 대만 주재 일본 및 한국상사

USI FAR EAST

1 9 9 3 . 1 . 1 ~ 6 . 1

1 9 9 3 . 7 . 3 0

·유공·한양화학·삼성·현대

·Enchant, Honung Chy Lee

등 현지 3개수입상

2 3 . 6 8 ~ 4 0 . 5 %



지 7건의 반덤핑제소가 있었으나 자료체출을 거부한 일본 1건을 제외하고는 최종판정까지 간 것은

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와 더불어 대만은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이 반덤핑제소 처리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, 이

에 적절히 대응하면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인 예상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.

대만의 9 2년 P P tㅜ입은 1 6만9 5 0 0톤으로 이 중 일본이 4만4 7 5 0톤으로 2 4 . 6 %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

며 한국은 24.1%, 미국 1 9 . 3 %로 나타났다.

P E는 2 9만2 9 0톤으로 미국이 24.9%, 일본 20.7%, 한국 1 5 %로 미국이 PE 및 PP 시장점유율 1위를

지키고 있으나 이번 반덤핑제소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.

대만 T P P는 CGPC 그룹 계열기업으로 생산능력은 PP 20만톤, PP SPUN 6000톤, PP ENPLA 6000

톤으로 2 1만톤의 P P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.

U S I도 CGPC 그룹 계열기업으로 LDPE 14만톤, LD/HD 병산 1 2만톤, EVA 2만9 0 0 0톤으로 총 2 9만

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.

<화학저널 1 9 9 3 / 8 / 9 >


